
시멘트, 7만3600원으로 “절충”
시멘트․레미콘 협상 톤당 6100원 인상 합의 … 인상시기 협의

시멘트 가격이 톤당 6만7500원에서 7만3600원으로 인상된다.

지식경제부, 국토해양부, 시멘트․레미콘․건설기업 대표들은 2월29일 진행된 협상에서 시멘트 가격을 톤당

6100원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.

합의는 시멘트기업이 가격을 톤당 6만7500원에서 7만7500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한 후 3개월 만에 이루어

진 것으로, 시멘트기업들은 그동안 주 원료인 유연탄의 국제가격이 140달러대로 오르고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

도 2011년 12% 올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 왔다.

시멘트기업들이 톤당 7만4500원을 고집한 반면, 레미콘기업들은 7만3000원 이상은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결

국 정부가 제시한 6100원 인상에 상호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.

다만, 시멘트 가격 인상에 따른 레미콘 가격 조정이 남아 있어 인상시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협의가 필

요할 것으로 전망된다.

레미콘기업들은 3월 둘째주부터 건설기업과 레미콘 가격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

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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